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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발위험장소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폭발 범위 내의 인화성가스와 

공기 혼합기와 점화원의 존재이다. 점화원은 마찰, 충격, 반응열 등의 기계적·화학적 점화원과 

정전기, 전기스파크 등의 전기적 점화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. 이 중에서 전기스파크를 발생시

킬 수 있는 설비로 부터의 화재‧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안전조치가 바로 방폭 전

기설비이다. 방폭 전기설비의 설치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한국산업표준(KS C 

IEC 60079-10-1)을 적용하고 있다. 그러나 위험범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업표준의 

내용이 매우 복잡하며 평가자의 공학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, 또한 상당

히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할 수 있다. 이에 대해 간이법이나 조합법과 같은 보다 간편한 접

근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, 그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크게 적용한 결과로 

나타나 폭발위험범위를 과다하게 산정하게 되며 이는 곧 화학공정 건설 단계에서의 과다 시

공비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 요즘에는 회귀분석, 주성분분석 및 인공신경망과 같은 

회귀분석에 기반한 분석 모델링을 수행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한 연구사례가 많다. 이에 따라 

이번 연구에서는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전기설비 설치범위 산정을 위한 가스폭발위험범위 

예측 회귀모델 연구를 수행하였다.




